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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조사개요조사개요조사개요조사개요

        1. 1. 1. 1. 조사명조사명조사명조사명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대상구역 문화재 지표조사 

        2. 2. 2. 2. 조사경위조사경위조사경위조사경위

  금번 지표조사대상지역은 남해군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에 

추진예정인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부지로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거해 사업지구 내 문화유적의 유존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방안을 수립하

고, 이에 따른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표조사는 당초 147,303㎡의 면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착수신고 하

였으나 남해군의 사업면적 확대로 인한 계획변경에 따라 38,174㎡의 면적이 추가되

어 총 면적 185,477㎡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표조사는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

하기에 앞서 지정문화재와 고문헌, 발굴조사 보고서와 학술지 등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사업예정부지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현장기록 및 사진, GPS좌표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정확한 위치파

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3. 3. 3.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지역 및 및 및 및 면적면적면적면적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

    (당초면적 : 약 147,303㎡ → 변경면적 : 약 185,477㎡)

        4. 4. 4. 4. 조사기간조사기간조사기간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 ~ 2012년 11월 15일

    ㆍ사전조사 : 5일/ 현장조사 : 2일/ 정리분석 : 3일/ 보고서 작성 : 10일

        5. 5. 5. 5. 조사단 조사단 조사단 조사단 구성구성구성구성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책 임 조 사 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조    사    원 :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준  조  사  원 : 김민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진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박지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현정(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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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조사의뢰기관조사의뢰기관조사의뢰기관조사의뢰기관

    남해군

ⅡⅡⅡⅡ. . . . 조사지역과 조사지역과 조사지역과 조사지역과 그 그 그 그 주변환경주변환경주변환경주변환경

        1. 1. 1. 1. 남해군의 남해군의 남해군의 남해군의 자연자연자연자연ㆍㆍㆍㆍ지리적 지리적 지리적 지리적 환경환경환경환경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하는 남해군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거제도, 진도 다음의 

네 번째로 큰 섬으로, 1973년 남해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육지와 연결되었다. 지리

적으로 동쪽은 통영시, 서쪽은 전라남도 광양시ㆍ여수시, 북쪽으로는 하동군ㆍ사천

시, 남쪽으로는 대한해협과 접한다. 

  전체적인 지형은 소백산맥의 줄기가 남해안까지 뻗어내려 이루어진 섬으로 망운

산(해발 786m), 금산(해발 701m), 송등산(해발 617m) 등 해발 600~700m의 비교

적 높은 산들이 많은 반면, 하천은 모두 짧고 평야도 매우 협소한 편이다. 지세는 

소백산맥의 말단부가 거창군ㆍ산청군ㆍ함양군ㆍ하동군을 거쳐 내려와 바다에 함몰

되었다가 다시 본 섬에서 솟아올라 일부 산악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기복은 낮지만 

적지 않은 산들이 분포하고 있다. 평야지대는 전체면적의 약 25%정도로서 대부분

이 해안이나 산곡을 따라 형성된 분지에 분포한다. 군 관내에는 68개의 섬이 있는

데, 3개의 유인도(큰섬ㆍ범섬ㆍ노도)와 65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산지는 군의 서부에 망운산을 비롯하여 녹두산(해발 451m), 사학산(해발 340m), 

삼봉산(해발 422m), 관대봉(해발 469m), 천황산(해발 395m), 망기산(해발 340m), 

응봉산(해발 473m) 등이 있다. 동부에는 금산과 송등산, 괴음산(해발 604m) 등의 

높은 산들을 비롯하여 산성산(해발 371m), 금음산(해발 481m), 대국산(해발 

375m), 노구뒷산(해발 501m) 등이 펼쳐져 있다. 군에 부속된 섬인 창선도에도 연

대산(해발 339m), 동금산(해발 358m), 대방산(해발 468m), 망치산(해발 268m) 등

이 있다. 하천은 이들 산악에서 발원한 입현천, 동산천, 초음천, 무림천, 다천천, 화

천천 등 15개의 하천들이 산지를 개석하여 곳곳에 작은 분지와 평지를 형성하면서

각 방향으로 흐른다.

  우리나라 3대 다우지 중의 하나로 수량은 풍부하지만, 지형적 영향으로 인하여 

빗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대체로 규모가 작다. 이에 따라 평야도 작고 협소한 

편이며 서북부인 섬진강 하구에 대사주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은 남해안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복잡하게 이

루어져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해안선 연장은 302km로서 굴곡이 심하며 군 동쪽

으로 강진, 동대, 미조, 앵강 등의 만과 작은 포구들이 형성되어 있다.

  남해군의 지질은 그 분포상 대부분 경상분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 중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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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인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계지층에 속하며 대표적인 지층은 낙동통을 기저로 하

여 신라통과 불국사통으로 크게 구분되는 경상누층군에 속한다.1) 불국사화강암층이 

지배적이며 토양은 대부분 표층이 얕은 산지 암설토이나 해안지역에는 충적토가 분

포한다. 

  기후는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온난다우한 해양성기후를 보이고 있다. 남해

의 따뜻한 동한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대체로 온난한 편이며 일교차가 적다. 또

한 남해군은 섬이지만, 1973년에 남해대교가 육지인 하동군과 연결되었고, 1980년

에는 창선도와 남해 본섬이 연결되었으며 2003년에는 창선ㆍ삼천포대교가 개통되

어 육지와 서로 연계되는 비교적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2. 2. 2. 2. 남해군의 남해군의 남해군의 남해군의 고고고고고고고고ㆍㆍㆍㆍ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환경환경환경환경

    1) 남해군 역사개요

      (1) 선사시대~삼국시대

  선사시대 인류역사의 발전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과 매

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 내지 군락을 이루고 생

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

반도의 남해안에 해당하는 서부경남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는 이에 잘 부합되고 있

어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부경

남지역의 경우, 이미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조사된 바 있으며 이 중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는 매우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조건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

작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지리적으로 남해안에 접하고 있어 온

화한 기후의 혜택과 비옥한 토지, 그리고 풍부한 해산물 등이 있어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에도 작은 세력을 가진 읍락이나 부족 같은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곳곳

에 산재하는데, 다정리, 남변리, 평현리 등 각지의 해안평야를 비롯하여 심지어 도

서지역인 창선도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어 최소한 이 시기부터는 이 지역에 권력을 

지닌 집단이나 군집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이후 남해군과 관련된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나 계급분화, 권력형성 

1) 경상누층군은 2억 3천만년 전부터 6천 3백만년 전까지 계속된 중생대의 지층을 대표한다. 중생대 말의 백악
기에 쌓인 이 지층은 경상남ㆍ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경상분지라고 부른다.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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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 國 』< > 東  

와 『 國 記』에 나타난 주변국과 관련된 일부 기록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정해 볼 수  밖에 없다. 

  우선 『 國 』 에는 당시 남해군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지역 삼한 소국들에 대한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 중 남강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지

역은  12국 중의 하나인 ‘古 國’, 북쪽으로 접해 있는 하동지역은 ‘樂奴國’, 

서쪽에 접해 있는 고성지역은 ‘古 凍國’으로 비정되고 있으므로 남해지역에도 이

들 소국들과 관련된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 國 記』의 ‘ 國’에 대한 기록이다. 삼국시대 이전 포상팔국은 

그 세력이 전 남해안까지 뻗쳤으며 당시 삼한사회를 거쳐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있

던 가야연맹체나 신라와도 충돌한 것으로 볼 때, 당시 포상팔국은 이미 상당한 세

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2) 이 8국 중 현재 그 지명이 어느 정

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곳은 4국으로3), 그 중 남해군과 인접하는 사천시 지역이 ‘사

물국’으로, 그리고 고성군 지역이 ‘고사포국’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들 소국들이 남

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은 남해군 일대에도 소국 내지 주변지역 보

다는 작은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이에 따라 삼국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 이곳에 존재하였던 세력은 경상도 대부분

의 지역이 그러하였듯이 초기에는 가야연맹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

다. 그 후, 을 비롯한  등 삼한의 통ㆍ폐합 성장과정을 거쳐 삼국시대가 

고착되는 어느 시점, 또는 포상팔국이 신라와 치른 竭 를 고비로 가야연맹

체나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가야연맹체를 거쳐 

신라나 백제의 권역으로 편입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이 완전히 정립된 이후 이 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

었으며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백제의 영역이었다

는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 紀』나 『 國 記』에 나타난 인근지

역과 관련된 기록을 참조한다면 백제의 영역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중

남부지역의 4세기적 상황은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을 정비하여 활발한 대외활

동으로 영역을 넓히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백제의 近 古 때로 한반도 중남부지역

의 패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그 세력이 중국, 일본에까지 미쳤다. 남해군과 접해 있

는 하동군의 기록 중, 4세기 경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백제의 영역으로 예속된 사실

이 기록되어 있으며 『 紀』卷9 < 功> 50年 5 (  近 古  25년, 

370)에 의하면, “多 을 (백제에) 하여 ( 와) 왕래하는 으로 하였다”라고 

한 점4), 그리고 『 國 記』의  진주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처음에는 백제 ‘居 ’ 

2)『 國 記』卷  < 羅 紀>  奈 尼 今 年 .

  『 國 記』卷  < >  稽 .

3) ‘ 國’이란 남해안 지방인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영ㆍ호남에 나뉘어져 있던 소국들로서 8개 국 중

그 위치가 비정된 곳은 骨 國(마산 또는 창원), 國(진동 또는 칠원), 古 國(고성), 國(사천)의 4국

이다.

4)『 紀』卷 九 < 功 > 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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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居 ’였던 것이 신라 때 장군 과 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공략하여 거열성을 함락시키고 신라의 영토에 편입하여 ‘居 ’로 하였다는 사실5)

을 비롯하여 다른 서부경남지역들이 이전까지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남해군 역시 백제의 영역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신라~고려시대

  삼국시대의 남해군은 『 國 記』< >에 의하면, 신라 이 ‘ 郡’

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후 통일신라 景德  16년(757)에 전국을 ‘9  5 京’으로 

행정구역개편 할 때, ‘ 郡’을 ‘南 (郡)’로 개칭하고, ‘蘭 ’과 ‘ ’ 2개의 

속현을 관할하게 하였다.6) 이 행정체계는 고려 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아7) 경덕왕 때의 행정개편은 별다른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에는 전라도와 서부경남 

지역 일대가 견훤이 건국한 후백제의 권역에 해당하였던 점으로 보아 남해군도 후

백제의 권역에 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들어 초기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2년(983)에 전국을 ‘12 ’으로 나

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

력한 지방 호족세력들로 인하여 당시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

었으며 이에  14년(995)에 지방행정체계를 다시 ‘4都 府 10道’로 개편하였다. 

이후  9년(1018)에 전국을 ‘4都 府 8  56 郡 28 ’으로 나누게 됨으로서 

고려의 지방제도가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 때 이루어진 지방명칭과 행정

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고려의 지방행정체계가 완비되는  9년(1018)에 현령을 두

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외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없다.

  한편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는데, 高  10년(1223)~恭  4년

(1392)까지의 169년간 총 529회에 이른다. 특히 恭 代에서 代에 이르기까

지 총 493회로서 침략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노략질과 규모 또한 점차 대담해져 

남해안의 삼남지방은 물론 심지어 평안ㆍ함경지방을 비롯한 내륙까지 침략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닷가에 위치한 남해군은 그 폐해가 더욱 심

각하였다. 『高 』 < >에 의하면, 恭  7년(1358)에 왜구의 폐해로 그 땅

을 잃고 진주 內8)의 大 曲에 僑 (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할 정도였고, 

당시 속현이었던 蘭 과  또한 왜구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

   多  .

5)『 國 記』卷  < 羅 紀>   年 .
    領  攻 居  級……( ).

6)『 國 記』卷  < >  .

7)『高 』卷  < >   南 .

8) ‘ 內’란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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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9) 또한  10년(1384)에는 道都 인 가 觀

에서 왜구를 크게 격파하기도 하였다. 

      (3) 조선시대~근ㆍ현대

  조선 초에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

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14년(1414)에 東과 南 를 합쳐 ‘

南 ’이라 하였다가, 이듬해인 同 15년(1415)에 東 과 다시 분리되어 당시 진주 

임내의 金 曲을 내속하여 ‘ ’으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2년 뒤인  17년

(1417)에 金 曲이 다시 진주로 예속되고, ‘南 ’으로 독립되었다.  年

(1419)에는 남해현이 昆 과 합쳐져 ‘昆南郡’이 되었다가, 同 19년(1437)에 昆南

郡을 다시 나누어 ‘南 ’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 』< >에는『高 』< >에 기록된 사실과 같이 당

시 南 의 영현이었던 蘭 과  두 속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고려 

말에 왜구로 인해 사람과 가축이 모두 없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람과 가축이 

없고 다만 그 땅만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10)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폐해로 사람들이 거주할 만 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君 4년(1498)에는 고을사람이 求禮  11)과 더불어 하였다고 

하여 監( 6 )으로 강등되었다가,  2년(1507) 다시 ( 5 )을 설치하면

서 승격되었다. 

  한편 남해지역은 조선의 管  성립에 따라 해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

다.  12년(1466)에 진관체제가 형성되었을 당시 남해현은 진주진관에 소속되었

으며 수군은 管 휘하의 가 통제하였다. 그리고  17년(1486) 

미조항에 수군첨사진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왜구로 인해 한때 폐쇄되었다가,  

17년(1522)에 복구되었으며 정유재란 때인  31년(1598)에는 이순신장군이 이

끄는 조선수군이 노량에서 승전(노량대첩)을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남해지역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 유배된 대표적인 인물

들로는 조선  14년(1519)에 己 로 金絿가 유배되어 < 曲>를 지었으

며  15년(1689)에는 <九 >을 지은 金 ,  47년(1771)에는 이 

유배되어 <南 見 >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조선 말인 高  32년(1895)에는 ‘23府 ’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해 ‘ 府 南

郡’이 되었다가, 이듬해인 高  建  年(1896)에 다시 ‘道 ’가 부활되면서 

9)『高 』卷  < >   南 .

10)『 』卷  < > 慶 道 昆南郡 및『 東國 覽』卷  <南 >,『慶 道

』<南 > 등의 문헌자료 참조.

11) 문헌마다 ‘求禮  ’에 관한 기록 중, 성명이 혹 ‘ ’, ‘ ’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기록에서 ‘ ’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記인 듯 하다.



( ) 究   告  126

- 9 -

비로소 ‘慶 南道 南 郡’으로 행정개편되었다. 그리고 光  10년(1906)에 진주 관

할이었던 창선도가 면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남해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에는 

행정구역 통ㆍ폐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타 행정구역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남

해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73년에 이동면의 갈도가 통영시로부터 편입되고, 

1979년에 남해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1  9 ’체제를 형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

다.

    2) 남해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1) 남해분사대장도감(팔만대장경 조성)과 정안

  고려에 대한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면서 부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이라는 국란 타개를 위해 현종 2년(1011) 부인사 대장경을 판각하기 시작해 

선종 4년(1097)에 완성하여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으나, 고종 19년(1232) 몽고의 2

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만다. 

  이후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해도와 산성에서 지구전으로 몽고병을 저

지하면서 항전을 계속했다. 이러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시금 불력의 수호를 

기원하기 위한 대장경 판각을 준비하게 된다. 고종 23년(1236) 시작된 대장경 조판

은 16년이란 세월이 흘러 고종 38년(1251)에서야 완성되었다. 위기에 몰려있던 고

려는 그 저항 수단으로 불교를 믿던 당시의 민중을 동원하기 위해 대장경 판각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호국을 위한 장기적인 몽고 저항을 이뤄낼 수 있었다. 대

장도감이 강화도 복원사에 설치되었고, 남해에 남해분사도감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팔만대장경 판각사업에 들어갔다.

  팔만대장경 조판을 총괄하는 관청은 대장도감이었다. 몽고와의 전란 중에 있던 

강화도 피난 정부는 팔만대장경 조판이라는 커다란 를 감당하기에는 물자수송

에 어려움이 따랐다. 조정에서는 전란 중이라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최이의 주도 

하에 백성들의 불만을 종교적인 민족 자긍심의 고취 차원으로 승화시켜 사업을 시

작했다.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남해가 중요 거점지가 되었던 이유로는 첫

째,  육지는 전국 어디나 몽고 병사들의 피해를 입었지만, 해안에 위치한 남해는 피

해가 거의 없었으며 육지는 몽고병에 의해 국토가 초토화되어 육상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해상으로만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남해안의 중간에 위치한 남해는 해운의 

요충지로 부각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남해는 최씨 일문의 세습적 

식읍이었기 때문에 최이의 경제적 지배가 가능하였다. 셋째, 대장경판의 이 되

는 후박나무, 비자나무, 괴목이 남해에 무수히 서식해 있었고, 판각에 필요한 판하

본을 만들 때와 대장경을 완성하고 난 후 인쇄에 필요한 한지를 만드는 재료인 닥

나무 자생지가 남해에 있었으며 대장경판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따뜻한 바닷물에 

나무를 담구어 진을 빼내는 작업을 하기에 편리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자연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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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합되어 남해에 남해분사대장도감이 설치되었다. 

  또한 고종 28년(1241)에 이 국자제주로 있다가 동지공거가 되어 진사를 취

하고, 얼마 후에 퇴거하여 불교를 독실히 믿으면서 그의 모든 사재를 들여 남해분

사대장도감에서의 팔만대장경 간행을 도와 남해분사대장도감은 활기를 얻게 된다. 

  남해분사대장도감이 언제 설치되어 언제까지 존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문

헌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종 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당시의 군내외 사정, 즉 대외적으로는 몽고군의 침략으로 인한 전국의 황폐화와 

대내적으로는 최씨 정방정치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 등으로 대장경의 조판 기간을 

단축해야하는 상황 하에 남해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남해분사대장도감

에서는 대장경을 판각하기 위한 판각용 나무를 벌목하여 처음에는 통나무로 잘라 

나무진을 빼기 위해 바닷물 속에 넣고, 이것을 건져내어 음지에 말려 각수가 판각

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과 여기에 새길 판하본의 필사작업을 먼저하여 판하본 

작성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남해에 분사대장

도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장의 분사도감판에는 장소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나 남해분사대장도감에서 고종 33년(1246), 고종34년(1247), 고종 35

년(1248)의 3년에 걸쳐 판각한 부장인 鏡 에는 분사남해대장도감이라는 간기가 

있어 남해에서 판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사대장도감은 고종 30년(1243), 고종 31년(1244)에는 대장도감과 동일한 

기능에서 판각 작업을 했으나 그 후 3년 동안은 그 기능이 상당히 축소, 약화되어 

고종 41년(1254)까지 판각하는 기능이 계속되었다. 여기서 정장과 함께 국고 32호

로 취급된 부장은 모두 15종이다. 그 중 종경록 책 27 에는 ‘高 國分 南

大 都監開 ’ 이란 刊記가 있어서 이곳이 팔만대장경 조성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남해분사대장도감에서 만들어진 것은 조당집, 대

방광불화엄경수현분제통지방궤, 화업경탐현기 등 4종으로서 고종 32년(1245)부터 

고종 35년(1248) 사이에 판각되었다. 

        ① (?~1251)

  고려 중기의 문신으로 초명은 , 자는 卿으로 형부상서 정세유의 손자, 평장사 

숙첨의 아들이자 최우의 처남이다. 어려서 문과에 급제하여 음양, 산술, 의약, 음률

에 정통했으며 권신 의 주청으로 국자제주가 되어 고종 28년(1241)에는 동지

공거를 겸했다. 최이의 전권이 날로 심해지자 화가 두려워 남해로 물러나 불교를 

독신하였으며  사재를 희사하여 팔만대장경의 일부를 간행하였다. 고종 38년(1251) 

최우의 아들 최항이 정권을 잡은 후 지문하성사를 거쳐 참지정사에 올랐으나 그의 

명성이 높은 것을 시기한 최항에 의해 반란을 꾀하였다는 죄목으로 백령도에 유배

되었다가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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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일시 피해 사항 전   과

충정왕 3년 11월 6일 닥치는 대로 짓밟혔다.

공민왕 10년 3월 6일 침략 민가 방화.

공민왕 18년 7월 9일

항복해서 살고 있던 왜구

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본

국으로 돌아감.

우왕 9년 5월
해상 진격중 병마사 

이 전사.

장군이 47척의 병선으

로 120척의 寇 을 격파, 

합포군의 원수 류만수와 합

동작전으로 觀 와 

에서 이기니 적의 시체가 

바다를 뒤덮었다.

공양왕 폐위년 2월 26일
만호 이 대첩을 이루

니 쌀20석의 상을 내렸다.

명종 11년 3월 23일
정체불명의 병선이 

를 거쳐 羅 로 향했다.

      (2) 고려시대 왜구의 침입과 최영, 정지장군

  왜구의 침입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그 수가 더욱 

빈번해지게 된다. 고종 10년(1223)에 금주에 침입하여 해안지방을 약탈하였으며 원

종 4년(1236) 2월에는 에 침입하였다. 원종 6년(1265)에는 남도 연해주군을 

약탈하고, 다시 충렬왕 6년(1280) 5월에 고성, 칠포, 합포에 침입했다.

  왜구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것은 충정왕 2년(1350)부터로 고성, 죽림, 

거제 등지를 침입하여 합포에서 이 싸워 이겼다. 충정왕 원년(1352) 8월 왜선 

50여척이 합포에 침입했고, 공민왕 3년(1354)에는 전라도에서  40여척을 약탈

해갔으며 공민왕 6년(1357)에 승천부 가 약탈당했다. 공민왕 11년(1358)에 

남해안에 침입하여 고려의 배 300여척을 방화하고 달아났다.

  남해지역 또한 왜구의 침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충정왕 3

년(1351) 11월에는 대규모의 왜구가 침입하여 파괴, 약탈을 자행함에 따라 백성들

은 왜구에게 붙들려 가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에 공민왕 7년(1358)에 진

주관 내 대야천부곡으로 주민을 임시로 이주시켜 남해현과 그 속현인 평산현, 난포

현이 폐현되었다. 남해지역의 왜구 침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해지역의 왜구침입 기사

        ① (1316~1388)

  고려 말기의 명장 의 5대손으로 사헌규정 의 아들이다. 양광도 도순문사

의 휘하에 있으면서 여러번 왜구를 토벌하여 공을 세웠으며 공민왕 1년(1352) 9월

에 조일신이 난을 일으키자 안우, 최원 등과 그 일당을 소탕하고 軍에 올랐다. 同 

3년(1354) 중국 산동 고우에서 반란을 일으킨 장사성을 치기 위해 원에서 원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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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자 그는 대호군으로서 난군을 토평하고, 그 용맹을 떨쳤다. 서북면병마부사가 

되어 [ ]에 침입한 왜구의 배 400척을 격파, 同 10년(1361) 홍건적이 창

궐하여 개경까지 점령하자 이를 격퇴시킨 후, 1등 圖 功 에 가 되었

다. 同 12년(1363) 흥왕사의 변을 진압하여 功  1등이 되고, 판밀직

사사에 승진한 뒤 평리를 거쳐 찬성사가 되었다. 同 13년(1364) 원나라에 있던 최

유가 덕흥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군사 1만으로 쳐들어오자 서북면도순위사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의주에서 섬멸했다. 다음 해에 왜구가 교동, 강화를 침략하자 동서강

도지휘사로 있다가 신돈의 참언으로 鷄 에 좌천되었다. 同 20년(1371)에는 신돈

이 처형되자 곧 소환되어 찬성사가 되었다.

  우왕 2년(1376)에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격파하여 그 뒤 왜구들은 최영을 

 라 하였다. 同 4년(1378)에 왜구가 승천부에 침입하여 개경까지 위태로

워지자 이성계, 양백연 등과 합세하여 적을 멸하고 功 의 호를 받았다.

  그 뒤 명나라와  문제가 불거지자 요동정벌을 주장하고, 팔도도통사가 되

어 우왕과 함께 평양까지 진출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

고, 高 에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고려의 종말을 초래하였으

며 시호는 公이다.

        ② (1347~1391)

  본관은 羅 , 초명은 로 공민왕 23년(1374) 유원정의 추천으로 전라도 안무

사로 발탁되어 를 겸하면서 양광도안무사 이희와 여러 차례 방왜책을 

건의하여 전략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왕 3년(1377)에 예의판서로서 순천도병마사가 되어 순천, 낙안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연파하고, 同 4년(1378)에 영광, 광주, 담양, 화순 등지의 왜구를 소탕하여 

전라도순문사에 이르렀으며 同 7년(1381)에는 밀직으로 道 가 되어 수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듬해 10월 진포에 침입한 왜선을 군산도까지 추격하여 포획하

였다. 

  同 9년(1383)  왜를 해상에서 크게 격파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왜선 120척이 

침입해 온다는  의 급보를 받고, 나주와 목포에 주둔시키고 있던 전

선 47척을 이끌고 경상도로 향하였다. 이때 스스로 노를 저어 군사의 사기를 드높

였으며 섬진강 어귀에 이르러 합포의 군사를 징집해 군열을 다시 정비했는데, 이미 

왜구는 관음포에 도달하였다. 그는 지리산 에서 승전을 기원한 뒤 전투에 임하

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순풍이 불어 그의 전선은 나는 듯이 헤쳐 나가 순식간에 

頭 에 이르러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때 왜구는 大  20척을 선봉으로 삼고, 

배마다 힘센 군사 140명씩을 배치하여 전진해 왔다. 그는 먼저 선봉함선을 무찌르

고, 화포를 이용해 선봉대선 17척을 완파하니, 왜구는 전의를 잃고 퇴각하였다.

  이것이 관음포에서 일어난 남해대첩(관음포전투)으로, 이 싸움으로 인해 왜구는 

17척의 대선과 2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이때 왜선에는 사신으로 일본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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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던 軍器  이 붙들려 있다가 구출되기도 하였다. 정지의 남해대첩의 공을 

기리기 위해 남해에서는 석탑을 쌓아 그 공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공민왕 10년(1384) 문하평리에 이르렀으며 同 13년(1387) 왕에게 글을 올려 왜

구의 소굴인 대마도, 일지도를 소탕할 것을 자청하였다. 다음 해 요동정벌 때는 안

주도도원수로 출전했다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동조했다. 이때 또 다시 왜구가 

창궐하자 양광, 전라, 경상도 도절제체찰사가 되어 공을 세웠다. 공양왕 3년(1391)

에 판개성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병사했다. 시호는 景 公이다. 

      (3) 유배형과 유배지로서의 남해 

  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형벌의 하나로, 옛날 죄인을 멀리 변경이나 낙도 

같은 곳에 보내어 일정한 형기동안 그곳에서 귀향살이를 시켰던 형벌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관가야[駕洛國]부터 이미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금관가야의 6대 왕인 은 용녀를 왕비로 삼고 있었는데, 왕비의 청원에 

따라 그녀의 친척 무리들을 조정에 많이 등용하였더니 파벌간의 세력다툼으로 국정

이 문란해지고, 나라의 질서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왕은 박원도의 간언을 받아

들여 그 일파들을 멀리 한산섬으로 귀향보내고, 국정을 바로잡아 선정을 베풀었다

고 전해진다. 그러나 유배형이 제도화 된 것은 고려때부터로 처음에는 의 

뜻으로 사용하다가 뒤에는 徒 , , ,  등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고

려시대의 체형, 즉 형벌은 엄격하여서 [매30], [매80], 徒[징역], [귀양], 

[사형] 다섯 가지가 있었고, 모반죄 大 , , 불효죄는 중죄로 취급하였다. 조선

조에 이르러서는 형벌은 고려조와 같이 태, 장, 도, 유, 사의 5종이 있었으나 형량

에 따라 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집행되었다. 

  유배형의 기간은 年이라 하여 유배지에서 죽을 때까지 귀향살이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정에 따라 몇 년 또는 몇 달도 안되어 풀려 나오는 경우도 있

었다. 유배형의 장소는 이천리, 이천오백리, 삼천리, , , 極 , 島 등 여러 

가지인데, 대개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섬, 벽지, 북방의 산간지방이 주로 활용되었

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 강원, 황해 등 가까운 곳이나 본인의 고향이 유

배지가 되기도 하였고, 막연히 서울에서 쫓아내는 나  등 가벼운 형벌

도 있었다.

  유배형의 구체적인 방법은 혼자서 유배생활을 고독하게 치르도록 하는 島 , 

본인의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거나 가시덤불을 쌓는 와 加棘

, 본인의 고향에서만 생활하는  등이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유배지에

서 그곳의 주민들과 어울려 살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가족 또는 제자들을 데려

가게 하기도 하여 유배형은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학문 또는 교육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유배지로서는 남해 이외에 제주, 거제, 진도, 강화, 흑산도, 백령도, 추자도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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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남해안의 낙도가 많이 이용되었고, 극변의 유배지로는 영월, 박천, 영해, 하동, 

거창, 해미, 이산, 신천, 길주, 갑산, 영암, 경원, 삭주, 함양 등의 원천 벽지가 활용

되었다. 

  남해의 경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유배객들이 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대표적인 유배객은 30여명으로12), 고려

의 상당군, 조선의 영의정, 이조판서, 직제학, 대사헌 등 귀인과 높은 관직의 위인들

이 적지 않게 남해로 유배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성종의 4대손인 을 비롯하여 

고전소설 <구운몽>의 저자인 서포 김만중, 이조판서 ,  등은 끝내 풀

려나지 못한 채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들이 유배되어 온 배경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의종 16년(1162) 의 

을 들 수 있다. 이는 고려의 무관을 천시하는  정책에 의해 일어났는데, 고

려 의종 16년 1월 14일 연등절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했다가 밤에 돌아오는 도중 

관풍루에 이르렀을 때, 말이 징 소리에 놀라 뛰며 한 騎 의 화살통[ ]을 들이

받아 화살이 왕이 탄 수레[ ] 옆에 떨어졌다. 왕은 문제의 화살이 자신을 겨누고 

날아왔던 것이라 오해하여 급히 말을 몰고 돌아와 궁성의 경비를 강화하였다. 왕이 

상금을 걸고 범인을 잡아내려고 해도 잡히지 않자 家童, 羅  등을 의심해서 죽이

고, 牽龍, 禁軍隊 , 최세보 등 아무 죄없는 무인 14명을 호위를 잘못했다고 하여 

귀양보낸 사건이 유시의 변이다. 또한 고종 6년(1219) 9월 최충헌이 죽고 그의 아

들 최이가 집권하자 반대파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게 되는데, 이에 가 남

해로 귀양 보내졌으며 정안이 남해로 은퇴하였다. 또한 임유무가 모반죄로, 君

가 충혜왕 복위 문제로 남해로 유배되었다.

        ① (?~1193)

  고려 18대 의 금군 隊 으로 있었으나 의종 21년(1162) 유시의 변에 혐의를 

받고 남해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년 

후인  원년(1171) 정중부의 난으로 무신들이 득세하자 복직되어 명종 11년

(1181) 지추밀원사, 同 14년(1184)에는 문하시랑평장사, 판병부사상장군에 올랐다. 

同 20년(1190) 판이부사를 지낸 뒤 까지 올랐으나 최충헌이 정권을 잡자 쫓

겨나 南 로 귀양갔다.

        ② (1247~1323)

  본관은 藍 , 자는 , 호는 이다. 대사성 의 아들로 태어났다. 충렬왕 

1년(1275) 문과에 급제했으며 충선왕 때 첨의평리로 都監 를 겸했고, 뒤

12)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남해로 유배된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 , , 君 , .

    조선시대 : 貫, 金 , , 金絿, 金 , , , 耉, 金德 , 溭, , , 羅 甲, 

              , 慶 君, 南九 , ,  金 , 權大 , , , , , 俞 , 
              東, 權

    南 郡 , 『南 郡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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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黨君에 봉해졌다.

  충렬왕 24년(1298) 왕을 따라 연경으로 건너가서 10년간 연구하고 돌아와 이후 

후진 양성에 힘써 , , 穀, ,  등 많은 문인을 배출했으며 

도학과 예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학문적인 면에서 백이정은 성리학

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체계를 파악해 크게 일가를 이루었다. 

  충숙왕 8년(1339) 전왕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증승 조돈 등이 제거된 역모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백이정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남해 난포현으로 유배되어 여

생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본관이 남포였던 백이정은 고려조에 여러 공로를 세워 유

배지인 남해를 받아 본관을 남해로 하는 남해 백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계유정난(1453), 무오사화(1498), 기묘사화(1519), 기축옥사

(1589), 인목대비 폐비사건(1618), 강빈옥사(1646), 갑술옥사(1694) 등에 연루되어 

많은 유배객이 남해로 오게 되었다. 

        ① 金絿(1488~1534)

  안평대군, 한호, 양사언과 더불어 조선 전기 4대 서예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

다. 자는 大 , 호는 으로, 성종 19년 예산에서 현감 季 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종 6년(1511) 별시문과에 科로 급제, 홍문관정자를 거쳐 同 10년(1515) 부수

찬으로 승진되었다. 同 14년(1519)에 조광조가 대사헌에 오르고, 김구는 부제학의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기묘사화에 의해 투옥된 후 개령에 유배되었다가 곧 남해에 

안치되었다. 

  10여년간 남해 노량에 적거하면서 유생들에게 학문을 전수하고, 남해의 풍경을 

노래한 <화전별곡>을 남겼다. 同 26년(1531) 남해에서 임파로 이배되었다가 同 28

년(1533)에 사면되어 고향인 예산으로 돌아갔으나 이듬 해 향년 46세로 별세하였

다. 그 후 선조때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고 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저서로 

< >이 있다. 

        ② (1658~1722)

  자는 , 호는 이며 본관은 전주로 효종 9년(1658) 영의정 敬 의 으로 

출생하였다. 숙종 6년(1680) 별시문과 科에 급제하여 홍문관의 정자박사를 지내

고, 同 12년(1686) 문과중시에 科로 급제하여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이후 同 

15년(1689) 장희빈의 아들 원자 책봉을 반대로 일어난 己 局때 로 유배되

었다가 同 18년(1692)에 남해로 되었다. 2년간 남해에서 귀향살이를 하며 인

근 향사들에게 충신효제의 길을 가르쳤다. 2년 뒤 갑술옥사로 남인이 실각되자 풀

려나 호조참판으로 재기용되었다. 

  이어 강화부유수를 역임하고, 숙종 24년(1698)에 대사간이 되었으나 형인 이사명

의 죄를 변호하다가 공주로 다시 유배되었다. 이듬 해 유배에서 풀려나 형조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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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판을 거쳐 대사헌 판의금부사 등 높은 벼슬을 역임하고, 同 31년(1705) 우의

정, 同 34년(1708)에 좌의정에 이르렀다. 당대의 석학으로 성리학에 정통했으며 특

히 청나라 실학사조에 관심이 깊었고, 서학도 연구하였다. 

  숙종 말년에 소론은 세자인 (후의 경종)을 지지하고, 노론은 礽君(후의 영조)

을 지지하여 대립하는 (1721~1722)가 일어나게 된다. 노론은 경종 즉위 

뒤 1년 만에 礽君을 로 책봉하는 일을 주도하고, 세제의 대리청정을 강행하

려 하였다. 소론측은 노론의 대리청정 주장을 경종에 대한 으로 탄핵하여 정국

을 주도하였고, 결국에는 소론정권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金 , 

, 健 ,  등 노론의 4대신을 비롯한 대다수의 인물이 화를 입었다. 이

이명은 신임사화가 일어남에 따라 관직을 박탈당하고 남해로 두 번째 유배되었다. 

이에 그를 추앙하는 원근 향사와 사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가르침을 받고자 하

였다. 이후 이를 시기한 목호룡이 이이명이 남해에서 이천기 등에 의해 왕으로 추

대되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모함을 고변함에 따라, 즉시 소환되어 경종 2년

(1722) 4월에 사사되었다.

  이이명이 사거한 78년 후인 정조 24년(1800) 남해읍 북변리에 를 세우고 

묘정비를 세워 그 덕을 추모해 왔으나, 현재는 비만 남아 있다. 

        ③ 金 (1637~1692)

  자는 , 호는 로 본관은 광산이다. 인조 15년(1637) 생원 金 兼의 

로 태어났다. 현종 6년(1665) 응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지평, 수찬교리 등

을 거쳤다. 

  숙종 11년(1685) 홍문관 대제학에 올랐으며 이듬해 지경연사로 있을 때, 서인 김

수항의 아들 창협의 처형에 부당함을 상소하여 선천으로 유배되었다가 3년 후 방환

되었다. 이듬해에 숙종이 총애하던 숙원 장씨가 왕자를 낳았는데, 이를 왕세자로 책

봉하는 문제를 놓고 당쟁이 일어나자 숙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누르고 왕자를 세자

로 책봉하고, 이를 반대한 송시열을 사사하였다. 이에 김만중이 숙종의 처사를 강경

하게 공격하자 박진규, 이윤수 등의 탄핵을 받고 남해 櫓島로 유배되었다.

  남해에 유배생활 중 <구운몽>을 한글로 집필하여 소설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숙종 24년(1698) 관직에 복직되었고, 同 32년 효행에 관한 정표가 내려졌다. 작품

과 저서로는 <사씨남정기>, <구운몽>, <서포만필>, <서포집>, <고시선> 등이 있

다.

    3) 고려~조선시대 남해지역의 수계 및 도로망

  역참과 조창은 고려시대의 육로 및 수로의 운수를 담당한 대표적인 교통기관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역참은 공문서 

전달 관리의 안내와 숙박, 관물의 수송,  및 공부의 전달과 특수물자의 수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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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교주도 동계 북계 합계

1역 5 42 58 42 7 10 28 17 209

2역 3 9 16 7 4 5 4 14 62

3역 1 3 5 2 1 2 3 6 23

4역 - 2 4 - 1 3 2 2 15

5역 - - 1 - - - 1 1 3

6역이상 - 3 1(7역) - - - 1(10역) 1(9역) 6

기타 - - - - - - - 416) -

역합계 14 95 133 62 26 38 68 89 525

을 목적으로 고려시대에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역참에는 역전, 역

정, 역마가 구비되어 있었고, 역은 교통량과 군사 및 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대ㆍ중

ㆍ소 3등급으로 구별되어 각각 公 , , , 公 , 館  등이 역의 구별

에 따라 급여됨으로써 참역의 경비와 객관의 식료를 공급하게 했다.

  정부의 각 기관에서 주부에 보내는 공문서는 먼저 상서성에 알려 이곳에서 가부

를 결정한 다음 인 郊 에 보내 전국 각지에 전달하게 하였다. 주요 도로에

는 대략 30리 거리에 역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공무 여행자에게 

마필 및 숙식을 제공하고, 관물의 수송도 담당하였다. 

  『高 』< > 에는 22개소의 역도와 그에 소속된 525개소의 역참명

이 기록되어 있다.13) 이들 525개소의 역참 중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

이 360개소이며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역이 130개소이다.14)

[표 2] 고려시대 행정단위별 역의 분포15)

  고려시대의 도로망은 군현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려시대 도

로망을 보면 계수관을 중심으로 한 간선 교통구(기본 도로망)와 그 밑에 여러 속군, 

속현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사부, 지사군, 현령관을 중심으로 한 지선 교통구(말단 

도로망)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3경 4도호부와 8목을 중심으로 간선도로가 이루어

지고 각각 그 밑에 지방관들이 파견된 5개소의 지사부, 57개소의 지주사, 29개소의 

현령관, 23개소의 영ㆍ진들에 지선 도로망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간선도로망

과 연결되어 있었다.

  역참에는 역장, 역리, 역졸을 두어 역정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수십 개소의 역을 

한 道로 하여 지방에서 역을 지키는 외직인 종6품 찰방 또는 종9품 역승이 이를 

관장함과 동시에 중요 정보도 수집ㆍ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한 외직이던 종9품 도승

13)『高 』卷82 < >36 2 .

14) , 「高 究」,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5) 정요근, 「고려시대  분포의 지역별 불균등성」, 『지역과 역사』24, 부경역사연구소, 2009.

16) 소재지가 불분명한 홍화도 소속 장령역과, 운중도 소속 , , 의 3역은 별도로 북계의 기타 범주

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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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국의 주요 渡 을 맡고 있었는데 뒤에 별장으로 대치되었다.

  역과 역 중간에는 을 설치하여 공적인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참은 고려시대에 시작되어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각 도에 참을 설치하

고 을 지급하여 경비에 충당하였다. 선조 30년(1597)에 군사상 필요가 증대

하여 종래의 제도를 고쳐 파발을 두게 되었으며 또 변방의 보고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을 증설하였다. 파발은 다시 25리에 하나씩 설치된 

騎 과 30리에 하나씩 설치된 로 나누어 외교ㆍ군사상의 요지에 설치되었다.

  또한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로 館,  등이 있었으며 그 경비를 위해 원위전 등을 

지급하여 경영ㆍ관리하였다. 공무를 띤 여행자는 대개 관이나 역원에서 숙식을 제

공받았으며 일반여행자들은 주로 주막을 이용하였다.

  남해지역에는 노량에서 들어온 도로가 고현면으로 접하는 설천면의 德 이 

고려 중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장 유서 깊은 역원이었다. 이후, 조선 중엽에는 덕

신역을 비롯하여 露 ,  등 3개소의 역원이 있었다. 노량원과 지족진원

은 당시의 渡  즉 항구의 조창 기점 구실을 겸한 것에 비해 덕신역원은 육상 역

원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북으로는 곤양 과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도로망은 서울을 기점으로 한 의주간의 

제1선, 경흥, 서수라까지의 제2선, 강릉, 평해까지의 제3선, 유곡, 동래, 부산까지의 

제4선, 유곡, 고성, 통영까지의 제5선, 소사, 삼례, 고성, 통영까지의 제6선, 서울, 

소사, 삼례, 해남, 관두량, 제주까지의 제7선, 소사, 중청, 수영까지의 제8선으로 나

뉘어져 있었는데, 남해 덕신역은 이 중 제6선에 속해 있었다. 처음은 역승의 지휘 

하에 있었으나 중종 30년(1535)에 찰방의 관할로 되었다. 管 南 에 따

르면 덕신원은 현의 북쪽 35리 지점에 있고, 북으로 30리에 곤양 양포역이 있었다. 

중마 5필과 복마 4필이 있었으며 역리는 22명이다. 노량원은 노량의 남쪽해안, 현

의 북쪽 40리 지점에 있었다. 은 현의 동쪽 30리 지점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

  이처럼 역참이 육로의 운송을 담당하였다면 수로의 운송은 조창이 그 기능을 담

당하였다. 조창은 조세미의 운송을 위해 수로연변에 설치한 창고로 해상수송을 맡

은 조창을 , 江  수송을 맡은 조창을 이라고 하였다.

  조창의 제도가 완비된 것은 고려 성종 11년(922)으로, 각 조창에서는 매년 2월부

터 4~5월까지 를 수송하도록 하였으며 횡령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하여 조정에

서는 각 조창에 監 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 왜구의 발호로 수송은 전폐

하다시피 되고, 육로로 운송하게 되면서 조창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시

대에 들어 조운제도가 다시 정비되었으나 해안의 조창은 예성강 구에서 섬진강 구

에 이르는 서해안 몇 군데를 두는데 그쳤고, 남해안에는 영조대에 이르러 설치되었

다.

  이 조창에 보관된 조세미, 즉 국가에 수납하는 전세 및 대동미를 일정기간 후에 

수운과 육운에 의하여 京 에 소송하니 이것을 조운, 또는 이라 하였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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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내용

1

『 國 』< > 

 

  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이 

있는데, (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 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 ’라 하고, 그 다

음에는 ‘ ’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 ’가 있고, 다음

에는 ‘ ’가 있으며 다음에는 ‘ ’가 있다…( )…

古 國ㆍ 古 國…( )… 國…(

)… 과 은 도합 24국이 된다……( ).19)

2

『 國 記』卷34 

< >3 1

  南 郡은 이 처음 설치한 郡으로 바다 가운

데 있는 섬이다. 景 이 명칭을 고쳤는데, 지금도(고려) 

그대로 따른다. 은 둘이다. 蘭 은 본래 이었

는데, 景 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은 본래 ( 이라고도 한다)이었는데, 景

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20)

충청, 황해, 경상, 전라 제도의 연해읍에서 17)을 준비해 두고, 軍18)으로 하여

금 이를 경창에 소송시켰으며 조선이 없는 제읍에서는 지방의 관선을 하여 운

송하였다. 조세미의 운송은 원칙적으로 조운으로 하였으며 조창이 없는 제읍에 한

하여 육운을 허락하였다. 국가는 조세미의 상납기간을 정하고 조운에 있어서 

까지 명시하여 두었다. 기일 내에 발선하지 않았거나 발선하여도 기일 내에 상납

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처단하였다.

  남해지역에서는 이 조창이 노량에 있었다. 여기서 “쌀 377  5斗 3刀 6  6 , 

콩 204석 9도 8합, 公  180석 12두를 2월 본군 노량조창에서 수봉하여 3월에 

선박에 옮겨 싣고, 전라도 순천 구도를 향해서 흥양 희연도-장흥 우두도-영암 갈두

포-진도 벽파정-나주 역도-무안 탑성도-영광 법성포-무장 안변포-만경 군산-옥과 

통죽도-충청도 당진 원산도-해미 안흥-정양 구미포-태안 서근포-보령 난지도-경

기도 부평 수취도-강화 갑고지포-연미정-갈두-마포-용산에 이르면 25일 정오에 

도착하나 해운은 육로와 달리 바람이 불면 가고 없으면 가지 못하여 체류하는 날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불가능하여 서울에 도달되기가 한없이 지체되니 軍  및 

에 납고할 쌀 33  5斗와 전세를 일시에 수봉하여 배에 싣고 본군  앞바다

를 경유하여 다대포진 앞바다에서 동래 부산창에 납부한다”라고 管 南

에 기록되어 있다.

    4) 남해군 역사관련 문헌사료

[표 3] 남해군 역사관련 문헌사료

17) 국가에 수납하는 조세미를 각 지방의 조창에서 경창으로 운반하는데 사용되던 배.

18) 조창에 소속되어 조세미를 운송하는 을 부리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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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高 』卷57 

< > 11 2 

南

  南 은 본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었는데, 신라 

이 처음 郡을 설치하였고, 景 이 南 로 하였

다. (고려)  9년(1018)에 을 두었으며 恭  7년

(1358)에 (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 의 

曲에 僑 (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은 둘

이다. 蘭 은 본래 신라의 으로 南 에 있었던 

것을 景 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남해에) 하였는

데, 고려 초에도 그대로 하였다. 후에 寇로 인하여 사람

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어졌다. 은 본래 신라의 

( 이라고도 한다)으로 역시 南 에 있었던 것을 

景 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南 郡 으로 하였다. 

고려 초에도 그대로 하였다. 후에 寇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어졌다.21)

4

『 國

』卷31 <南 >

  동쪽으로  경계까지 40 , 서쪽으로 바다까지 15

이며 남쪽으로 바다까지 36 이고, 북쪽으로 까지 38

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045 이다.

 〔建 〕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신라 이 

처음으로 郡을 설치하였고, 景 이 지금의 명칭으

로 고쳤다. 고려 이 을 두었으며 恭  때 (寇)

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의 曲에 僑 (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조선) 에 과 합

쳐서 南 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을 설치하

고, 진주의 金 曲이 하여 으로 불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金 이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 로 불렀다. 

에 昆 과 합쳤다가 다시 이를 나누고 그대로 

을 두었다. ( 君) 4년(1498)에 마을사람이 求  

과 더불어 하였기에 監으로 강등하였다.

 〔郡 〕 ㆍ ㆍ ㆍ ㆍ 이다.(觀 에 

있다)22)

5

『 記 』  

卷16 < 故> 

郡 南

  성이 있다. 바다 가운데의 섬이다. 신라 때 郡이라

고 하다가 南 로 고쳤다. 고려 때 을 두었다. (조선) 

 때 하동과 합쳐 南 이라고 하였다가 후에 나누어 

이라고 불렀다.(진주의 金 曲을 예속시켰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진주에 환속하였다)  때 昆 과 합쳤

다가 다시 나누었다. ㆍ ㆍ 이라고도 한다. 7개 

이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는 1,045 이다. 蘭 와(신라 

때의 이다) 은(신라 때의 인데 이라

고도 한다) 폐현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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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慶 南 >

 〔 管 南 〕동쪽으로 진주까지 40 이며 서쪽으

로 해안까지 15 이다. 남쪽으로 해안까지 36 이며 북쪽

으로는 까지 38 이다. 京 로부터 1,045  떨어져 있

다……( ).

 〔建 〕( )…… (조선) 에 과 합쳐

서 南 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을 설치하였

으며 진주의 金 曲을 시켜 이라 불렀다. 얼

마 지나지 않아 金 이 다시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

로 불렀다. 에 昆 과 합쳤다가 다시 이를 나누고 

을 두었다. (君) 4년(1498)에 고을사람이 求  

과 더불어 하였기 때문에 監으로 강등하였다

가,  2년(1507) 다시 으로 하였다. 

〔 〕 ㆍ ㆍ ㆍ ㆍ 이다.(觀 에 있

다)24)

19)『 國 』< > 東  .

    國  各 渠  大  其    …( )… 古   
 凍國 古 國…( )… 樂奴國…( )… 國……( ).

20)『 國 記』卷  < >  .
    南 郡  郡 島  景德 改  今  領  蘭  內  景德 改  今    

 (  ) 景德 改  今 .

21)『高 』卷  < >   南 .
    南  島 羅  郡 景德  改 南 郡 九年  恭 年  僑   

 內大 曲  蘭  羅內  南 島 景德  改今  高  寇 俱     

  羅 (  ) 南 島 景德  改今 南 郡  高  寇 俱 .

22)『 東國 覽』卷  <南 >.

    東 界   南  露  距京都

   〔建 〕 島 羅  郡 景德  改今  高   恭   僑   
 大 曲   東 南  東  金 曲   幾金     

 南 .  昆    年 求   降 監.

   〔郡 〕 ㆍ ㆍ ㆍ ㆍ (觀 ).

23)『 記 』  卷  < 故> 郡-南 .

    南   島 羅 郡 改南  高  東 南 ( 金 曲   

 幾 ) 昆  .
      .

     距京 .

    蘭 ( 羅內 ) ( 羅  )

24)『 圖 』<慶 道-南 >.

   〔 管 南 〕東 界   南  露  距京     
 ……( ).

   〔建 〕   東 南  東  金 曲   幾金    

 南   昆    年 求   降 監舊     
 年 降 監 年 

   〔郡 〕 ㆍ ㆍ ㆍ ㆍ (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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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

        1. 1. 1. 1. 민속 민속 민속 민속 및 및 및 및 지질지질지질지질ㆍㆍㆍㆍ자연환경 자연환경 자연환경 자연환경 분야분야분야분야

    1) 조사대상지역 개관

  창선면은 남해군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부속섬 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다. 

지리적으로 동쪽은 한려수도와 접하고 서쪽은 남해와 접해 있다. 남쪽은 지족해협

을 사이에 두고 삼동면과 창선교로 연결되며 북쪽은 바다 건너 사천군 서포면과 마

주 하고 있다. 행정상으로는 남해군에 속하나 생활권은 사천시에 속하며 전체 면적 

54.35㎢에 16개의 법정리와 32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1973년 남해대교가 

육지인 하동군과 연결되었고, 1980년에는 남해 본섬과 창선대교, 2003년에는 창선

ㆍ삼천포대교가 개통되어 사천시와 연계되었다.

  본래 진주군에서 대벽, 율도, 당항, 동대, 서대, 광천, 옥천, 상신, 상죽, 지족, 수

산, 당저, 부윤, 가인, 오용, 진동의 16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고종 광무 10년

(1906)에 남해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면이 굴곡이 많은 바다인 관계

로 질 좋은 조개류가 명산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의 문화재로는 중종 30년(1535)에 

진동리에 세운 <國 堂(남해군 보호문화재 제5호)>이 있는데, 매년 9월 1일 

가 국왕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북향예배하던 곳이자 제기를 보관하던 곳이기

도 하다.

    2) 민속과 문화행사

  남해군에는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민속행위와 놀이가 전해져 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생활자체와 관련된 것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어업과 관련된 민속이 여러 가지 전해진다. 이 중 의식과 놀이, 민요

와 설화, 동제 및 문화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5)

  남해군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로는 ‘남해 화전농악’, ‘ (일명 )’, ‘覽 圖’, ‘상

주 정월대보름 달맞이놀이’ 등이 행해지고 있다. ‘남해 화전농악’의 경우 그 연원이

나 내력은 확실하지 않고, 단지 유배문화설, 지역자생설, 인근지방 전수설의 3가지 

설로 추측될 뿐이다. 남해 화천농악의 대가인 상쇠 정창기 옹을 필두로 하여 42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주 개천예술제’, ‘밀양 아랑제’ 등 수많은 행사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 놀이’는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의 한 종류이며 주로 추석때 씨름

25) 남해군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에 관한 자료는 『 國 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한국민

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慶南 』( 國  慶 南道 , 1993).
『慶 南道의 』( )( 國 究 , 1999),『 分 圖-南 郡』(경남발전연구원 역사

문화센터ㆍ남해군, 2004)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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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와 함께 많이 행해진다. 그리고 ‘覽 圖’는 그림놀이의 일종으로 남해읍 서변동 

일대에서 행해졌다고 하나 지금은 전승되지 않고 있다.26) 

  그리고 현재 남해에는 명맥이 끊겼지만 거제도를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에 전승되

는 ‘남해안 별신굿’이 있다. ‘남해안 별신굿’은 해안지방 판 굿의 특수성을 잘 나타

내는 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어 통영시의 ‘남해안 별신굿보존회’에

서 보존ㆍ전승되고 있다. 그 연원은 예로부터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일종의 

‘풍어굿’에서 비롯되었으나, 마을의 평안과 장수를 기원하는 ‘기원굿’의 성격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짜임새는 굿의 시작을 알리는 ‘들맞이 당산굿’에서부터 액과 재앙을 

소멸시키는 ‘띠뱃놀이’까지 모두 1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해에 전승되는 민요의 경우 과거 육지와 떨어져 유배지로 활용된 섬이었다는 

지리적ㆍ사회적 영향이 내용에 반영되어 대부분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얽힌 서민의 

애환을 소재로 하고 있다. 현재 구전되고 있는 주류는 대부분 노동요로 ‘정자소리’, 

‘노젓는 소리’, ‘고기푸는 노래’ 등이 있는데, 바닷가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ㆍ

농업 노동요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설

화나 전설의 경우는 주로 인물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

인 것으로는 ‘대국산성에 얽힌 두 형제이야기’나 ‘무지개골에 얽힌 부부이야기’가 있

다. 

  이와 함께 여러 축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화전문화제’는 매년 10월 27일 전야제

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남해문화의 총집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해군의 고유 

민속놀이와 예술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져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의 역사성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이곳에서 전사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노량해전을 재현하는 ‘이충무

공 노량해전승첩제’도 개최되고 있다. 

    3)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

  진동리는 본래 진주군 창선면에 속해있던 지역으로 진동이라 하였는데, 고종 광

무 10년(1906)에 창선면이 남해군에 편입되면서 남해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1914

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포리, 신곡, 대곡을 병합하여 현재의 진동리가 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 중 마을과 관련된 것으로는 大谷, 谷, 서편, , 

 등이 있다. ‘적량’마을은 진동리의 중심되는 마을로 다른 이름으로 ‘성내’라고도 

불린다. ‘대곡’마을은 적량마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며 적량마을의 서쪽에는 ‘서편’

마을이 있다. ‘장포’마을은 대곡 마을 동남쪽에 위치하며 그 동남쪽에는 ‘신곡’마을

이 있다. 

  다음으로 섬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진동리의 남쪽에 ‘목섬’이 위치하며 장포마을 

앞에는 ‘북섬’, 적량마을 앞에는 ‘동굴새미’라 불리는 섬이 각각 위치한다. 곶과 관

26) 國  慶 南道 ,『慶南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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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지명으로 적량마을과 셋개 끝에 ‘진끝’이라 불리는 곶이 있다. 또한 일제시대 

에서 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 나루터 및 골짜기와 관련된 지명으로 예전에 

활을 쏘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간석골’ 등 여러 지명이 전해진다. 

        2. 2. 2. 2. 고고고고고고고고ㆍㆍㆍㆍ역사분야역사분야역사분야역사분야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의 창선도 동쪽의 

작은 반도에 해당한다. 반도의 북쪽에는 남산(해발 70.3m), 남쪽으로는 장개등들이

라는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3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 상기와 같은 지형조건

에 따라 지표조사는 북쪽의 남산 구릉부와 남쪽의 장개등들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

며 상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항공사진, 남→북)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원경(항공사진, 북→남)

남산남산남산남산

장개등들장개등들장개등들장개등들

도판 3. 조사대상지역 원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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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남산 전경(항공사진) 도판 5. 남산 동쪽 사면부 전경(남→북)

도판 6. 남산 서쪽 사면부 부분전경(서→동) 도판 7. 남산 능선부 고사리밭 전경(남→북)

    1) 남산

  조사대상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는 남산(해발 70.3m)은 크게 3개의 구릉으로 구분

되는데, 구릉의 경사가 급하며 바다와 접하는 동ㆍ서 양안은 해식작용으로 인해 기

반암이 드러나 있었다. 남산과 장개등들 사이의 능선부는 고사리밭, 산지의 대부분

은 임야에 해당하며 북서쪽의 해안가에는 선박수리장, 남서쪽의 곡간부에는 우사가 

연접한다.

  지표조사 결과, 전체적인 사면의 경사가 급하여 인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은 환경을 보이며 유구 및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남산의 북동쪽 사면

부에는 나주 정씨ㆍ진주 강씨 합장묘, 남산 동쪽 사면에는 밀양 박씨ㆍ분성 배씨 

부부묘가 조성되어 있고, 남서쪽 사면부에는 김해 김씨 납골당 및 가족묘, 남쪽 사

면부에는 강릉 유씨ㆍ현풍 곽씨 부부묘, 남동쪽 사면부에는 강릉 유씨ㆍ인동 장씨 

부부묘, 제주 고씨ㆍ분성 배씨 부부묘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 분묘는 모두 최근

에 조성된 것으로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반드시 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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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남산 북동쪽 사면부

나주 정씨ㆍ진주 강씨 합장묘(동→서)

도판 9. 남산 동쪽 사면부

밀양 박씨ㆍ분성 배씨 부부묘(동→서)

도판 10.  남산 남쪽 사면부

강릉 유씨ㆍ현풍 곽씨 부부묘(남→북)

도판 11.  남산 남동쪽 사면부

강릉 유씨ㆍ인동 장씨 부부묘(남→북)

    2) 장개등들

  남산 남쪽에 동-서로 진행하는 정상부가 평탄한 경작지로서 해안과 접하는 북ㆍ

동ㆍ남단은 급경사를 이루며 정상부의 평탄지는 고사리, 토란, 호박, 고구마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장기간 밭으로 사용되면서 삭토 및 정지가 이루어졌으며 남쪽 사

면부는 계단식 밭이 조성되어 있고, 그 아래의 해안선은 계속 이어져 장포포구가 

위치하는 만을 형성하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나 장개등들 전역에서 

고려시대 청자편, 조선시대 백자편, 옹기편, 시기미상의 석제 어망추 2점 등이 수습

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장개등들 중앙부를 관통하는 콘크리트 소로를 중심으로 북사면과 서사

면에는 최근에 조성된 강릉 유씨ㆍ김해 김씨 부부묘와 강릉 유씨ㆍ남양 홍씨 부부

묘 등이 위치하므로 개발사업시 반드시 이장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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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장개등들 전경(항공사진) 도판 13. 장개등들 근경(북서→남동)

도판 14. 장개등들 부분전경(북동→남서) 도판 15. 장개등들 북쪽 사면부 

전경(북서→남동)

도판 16. 조사광경 도판 17. 장개등들 수습 청자편 일괄

도판 18. 장개등들 수습 백자편 일괄 도판 19. 장개등들 수습 석제 어망추 일괄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 28 -

연

번
유적명 소재지 성격

문화재

지정여부

조사기관

의견
이격거리

1 연곡지석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연곡마을
청동기시대 

분묘
ㆍ 영향없음 약 2,540m

2 구암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적량리  136-6
고려시대 

사지
ㆍ 영향없음 약 780m

3 연곡 당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연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2,780m

4 연곡 당목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연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2,600m

5 연곡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연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2,700m

6 국사봉 사당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마을 4-1

조선시대

민속

남해군 
보호문화재 

제5호

영향없음 약 1,600m

7 적량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1,000m

8 적량 당산  막돌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마을 산4-1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900m

9
적량진성

(창선성ㆍ진동성)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 1015번지 

일대

조선시대

관방
ㆍ 영향없음 약 720m

10 김정필 선정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마을

조선시대

비각
ㆍ 영향없음 약 700m

[표 5]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도판 20.  장개등들 북쪽 사면부 

강릉 유씨ㆍ김해 김씨 부부묘(북→남)

도판 21.  장개등들 서쪽 사면부 

강릉 유씨ㆍ남양 홍씨 부부묘(남→북)

ⅣⅣⅣⅣ. . . . 종합고찰 종합고찰 종합고찰 종합고찰 및 및 및 및 조사단 조사단 조사단 조사단 의견의견의견의견

     1. 1. 1. 1.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현황 현황 현황 현황 

    1)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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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곡 당집, 막돌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대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420m

12 대곡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대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500m

13
구도 당집, 밥무덤 

2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 2리 구도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1,940m

14 장곶산 요망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 2리
조선시대

망대
ㆍ 영향없음 약 1,280m

15 장포 당목,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40m
(철거)

16
장포 작은당산,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440m

17 장포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740m

18
장포 큰당산,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민속
ㆍ 영향없음 약 860m

19

남해ㆍ하동 
개발촉진지구내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분묘 및 

마장

ㆍ 영향없음

약 950
~1,500m

(경상문화재

연구원 발굴, 
2010~2011)

    2)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표 6]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조사기관
유적

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면적(㎡) 유적성격

조사기관 

의견

비

고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2. 2. 2. 종합고찰종합고찰종합고찰종합고찰

  이상으로 남해군에서 시행예정인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대상구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문헌적ㆍ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지표조사는 육안조

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조사대상지역은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의 약 185,477㎡이다. 지

표조사는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남산과 장개등들로 대별한 후, 도보로 사업예정지와 

그 주변지역까지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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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산은 남쪽의 장개등들 배후 구릉으로서 북쪽과 동쪽, 서쪽 일부구간은 해안

선까지 급사면을 이룬다. 남산과 남쪽의 장개등들을 연결하는 능선부는 고사리 밭

으로 재배 중이며 그 외는 임야 및 현대분묘가 조성되어 있었다. 유구 및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으며 

지형조건상 유적이 입지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생각된다. 

  남산의 남쪽에 동-서로 형성된 장개등들의 정상부와 남쪽 사면부는 고사리, 토

란, 고구마, 호박 등의 경작지로 사용 중이며 그 외 북ㆍ동사면부는 해안선까지 급

사면을 이룬다. 정상부와 남사면부는 장기간에 걸친 경작으로 인해 절토 및 정지가 

이루어져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나 장개등들 전역에서 고려시

대 청자편, 조선시대 백자편, 옹기편, 시기미상의 석제 어망추 2점 등이 수습되었

다. 이들 유물은 마모도가 심하고 잔편이 많으나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의 유존가

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시행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상기의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유실되었지만, 고려~조선

시대의 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장개등들 정상부와 남사면이 포함된 약 

36,880㎡의 ‘장개등들 유물산포지’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분포범위 등을 밝힌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지

역은 유구 및 유물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

인 절차를 거친 후, 예정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남산과 장

개등들에 산재하는 수십 기의 현대 분묘는 공사시행전 반드시 이장조치가 선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금회 사업대상지역과 달리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계획된 공사 시행 중에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할 것이다. 

도판 22. GPS 측량광경 도판 23.  항공사진 촬영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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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지표조사 지표조사 지표조사 지표조사 결과서결과서결과서결과서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사업기간    

사업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

면    적
전체사업면적 185,477㎡

사업목적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조성
지표조사면적       185,477㎡

사업시행자 기관명 남해군 연락처    055) 860-8635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배덕환 조사원 이하

심종훈
김민수
김진영
박지윤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배덕환 조사원 이하 이현정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 ~ 2012년 11월 15일
 사전조사 : 5일/ 현장조사 : 2일/ 정리분석 : 3일/ 보고서 작성 : 10일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고고·역사

분야
15,057,00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조사
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국사봉 사당(남해군 보호문화재 제5호)

비지정
문화재

연곡지석묘, 구암사지, 연곡 당산, 연곡 당목, 연곡 밥무덤, 적량 밥

무덤, 적량 당산  막돌탑, 적량진성(창선성ㆍ진동성), 김정필 선정비, 

대곡 당집, 막돌탑, 대곡 밥무덤, 구도 당집, 밥무덤 2기, 장곶산 요
망대, 장포 당목, 밥무덤, 장포 작은당산, 밥무덤, 장포 밥무덤, 장

포 큰당산, 밥무덤, 남해ㆍ하동 개발촉진지구내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지상문화재
기존 없음 
신규 없음  

매장문화재
기존 없음 
신규 있음있음있음있음

건축물
기존 없음 
신규 없음 

민속자료
기존 없음 
신규 없음 

조사기관 

종합의견

 지표조사 결과,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유실되었지만,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
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장개등들 정상부와 남사면부 약 36,880㎡의 ‘장개등들 

유물산포지’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분포범위 등을 밝힌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지역은 유구 및 유물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예정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대상지역내에 산재

하는 현대 분묘 수십 기는 공사시행전 반드시 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금회와 달리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계획된 공사 시행 중에 지표조

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기관명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인)
 문 문 문 문 화 화 화 화 재 재 재 재 청 청 청 청 장  장  장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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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지표조사 지표조사 지표조사 지표조사 결과표결과표결과표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소재지

④면적

(㎡)
⑤시대

⑥

종류

⑦유적

구분
조사의견

⑪

비

고
기

존

신

규

⑧

의견

구분

⑨조사

면적(㎡)
⑩사유

1
장개등들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일원

36,880㎡

고려

~

조선

시대

생활

유적

없

음

있

음

표본

조사
36,880㎡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나 고려시대 

청자편, 조선시대 

백자편, 시기불명 석제 

어망추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음.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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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마을 재일동포마을 재일동포마을 재일동포마을 및 및 및 및 휴양단지 휴양단지 휴양단지 휴양단지 조성사업 조성사업 조성사업 조성사업 대상구역 대상구역 대상구역 대상구역 문화재문화재문화재문화재

    告告告告

인 쇄 일 / 2012년 11월 14일

발 행 일 / 2012년 11월 15일

     / 

630-81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4길 48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2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483번길 37-15 

TEL : (055) 285-1834


